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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 나가르주나의 중관철학1 :◆

반야심경 원문강독▲『 』

삼세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시간개념을 말하는 거죠 시간, ‘ ’ ?三世諸佛 依 般若波羅密多 故

개념이라는 게 보통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

시간들이에요 삼세라는 게 마치 라이프니츠의 가능시간과 비슷하게, . .

그런 삼세의 많은 붓다들이 모든 붓다들이 반야바라밀다에 의거하기에 그래서 뇩, 得 阿 多羅

먁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는 음역한 거예요 이것은 대승불교가 도달하는 최고의 경. ‘ ’ .三 三菩提

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얻는 거지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를 얻는 겁니다. . ‘ ’ . 故知 般若波

그래서 마침내 반야바라밀다를 알게 되는 거지 깨닫게 되는 거지. .羅密多

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것은( )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

위대한 주문이고 주문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바로 이거지 우리가 하는 이것이 주죠 위대, . .

한 밝은 주문이고 그 이상이 없는 주문이며 어느 것과 비길 데가 없는 주문이다.

그래서 능제 일체고 진실부허 고 능은 영어의 이지 일체의( ) can .能除 一切苦 眞實不虛 故 能

고통을 제거할 수 있으니 진실불허 이것은 진실할 뿐 결코 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, , .

설 반야파라밀다주 이 표현도 반복되죠 이런 식의 표현이 앞에 나온( ) ?說 般若波羅密多呪

것처럼 반야바라밀다를 설하면서 주문을 외운다면 즉설주왈 주문은 곧 이러하. ,( )卽說呪曰

다.

가자 가자 저 편 언덕으로 함께 가자 깨달음의.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薩婆訶

성취로 이런 뜻이죠 뒤에 나오는 사바하도 음역입니다 이게 인제 불교도들이 제일 잘. ? ‘ ’ .

아는 가장 짧고 아주 공사상을 간단히 외우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맛.

을 느끼려면 음악처럼 불러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불러야 맛이 나죠. . .

나가르주나와 중관철학▲

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종교와 철.

학의 관계가 늘 그렇죠 종교가 처음 등장할 적에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정한 인물 붓다? ,

라든가 예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풍기는 어떤 카리스마 비극적인 수난 또는 무하마드 같은,



강력한 지도력 등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복잡하고 치밀한 이론으로 나아가는 게

아니죠.

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그런 초기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세대가 지나가고 한

이제는 그런 것이 풍기는 그 분위기 체험 느낌 같은 게 많이 사상되죠, , .

또 하나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 가지고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논

리적 설득력을 채워주지 못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또 대두가 돼요. .

그래서 기독교 철학 불교철학 이슬람철학과 같이 처음의 종교였던 것들도 철학이 생겨나, ,

게 되지 보편적인 얘기죠 늘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것도 마찬가진데. . . .

처음에 이 대승불교라는 것도 종교운동이죠 대승불교의 경전도 읽어보면 철학적으로는 좀.

단순한 거예요 이야기 라고 그럴까 그런 방식의 책들이지 체계적인 논서가 아니에요 누. ‘ ’ ? ,

가 어떤 사람을 만난 걸 얘기하고 논어의 분위기지 짤막짤막하고. .

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인지가 발달하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떤 이론적인 작업이 필요

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에 걸 맞는 철학적인 사유가 대두하는데 그 때 등장하는 사.

람이 나가르주나 죠( ) .龍樹

이 나가르주나가 수립하는 중관철학이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.

세기에 걸쳐 활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나가르주나의 저작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중2-3 『

론 이죠.』

이 책은 많은 주석서가 쓰여 졌을 정도로 대표적인 책이죠 그 다음에 십이문론 공. ,『 』 『

칠십론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대승이십론 등이 있으며 이런 저작들에서 나, , ,』 『 』 『 』 『 』

가르주나는 공 사상에 입각하여 각가지 실재론들을 철저히 논파하고 있죠( ) .空

보통 리얼리즘을 구사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있죠 특히 중론을 읽어 보면 엄청.

논리적이에요 어마어마한 논리죠 세기에 나온 책 중에서 그렇게 논리적인 책이. . A.D 2~3

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논리적이죠.

그래서 일반적인 입문불교경전하고는 판이합니다 같은 불교라도 앞의 경전들이 주는 느낌.

하고 이런 나가르주나가 주는 느낌은 매우 판이하죠.

나가르주나가 전개한 철학의 특징▲

나가르주나는 라고 함으로써 인연으로 말미,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

암아 생겨나는 법들 이런 뜻이죠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나는 말하노라 그런 것들은 공, . . ,

이라고.



아까 그 제법자체는 실재라고 보는 게 소승이죠 거기에서 나누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?

요 그러니까 인연이 먼저지 제법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인연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. . , .

게 아니에요 연기 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바가 제법 이에요 결코. ‘ ’, becoming ‘ ’ .

실체들이 아니라 공이다.

역위시가명 또한 그것을 가리켜 가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가명은 뭡니까 실제, . ?亦爲是假名

어떤 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self-identity ?

도덕경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화할 적에 이름이 붙? , . , .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

죠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름을 붙임으로써 개별화되는 거지 사? ? ?

실 많은 부분이.

이런 생명체라는 건 다른데 생명체라는 게 이렇게 바뀌면 달리 지각할 수 없잖아 내 눈 구.

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만 그거 아닌 어떤 예를 들어서 땅이 대표적이지 여기는. , ?

예컨대 경상도 전라도 한국 일본 그러지만 원래 거기에 그런 이름이 어디있어 그냥 땅이, , , ?

지 그렇잖아 그게 개별화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임으로써 개별, ?

화시키는 거지 많은 경우에. .

물론 자연적 지각 나무나 그런 것 같은 자연적 지각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, .

만 어쨌든 개별화와 이름은 항상 딱 붙어있어요.

그런데 그런 는 본명는 가명에 불과한 거지 역시중도의 역시 그건 중도의 뜻self-identity . ‘ ’

이다 그러니까 나가르주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도에 속한다는 거지 중도라는 것은 붓다. .

자신이 이야기한 거죠.

이때의 중도는 뭡니까 비유비무의 지혜죠 그게 중도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실체론적인 유? . . .

도 아니지만 전적인 무도 아니라는 것 라고 함으로써 공의 반야 진리를 분명히 했다 소승. , .

불교하고는 달리 나가르주나는 어떤 다르마 도 실재하지 않으며 인연이 먼저임을 강조한( )法

다 즉 법 은 인연의 계기일 뿐이라고 설한다. ( ) .法

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무인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에서 색즉시공도 중요? 色卽是空 空卽是色

하지만 공즉시색 또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 연기하는 그대로의 세계인.

것이다.

이것은 불변의 유 도 죽음에 의한 무 도 거부하고 중도를 강조한 붓다의 생각을 이어( ) , ( )有 無

받은 것이고 그래서 중도의 길은 비유비무의 세계죠 그렇죠 이 나가르주나가 구사하는 방. ?

법은 귀류법이에요. reduction to absurdity.

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희랍철학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맨 첫 학기에 했?

죠 제논이 자기의 스승 파르메니데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씁니까? , ?



만약에 변화가 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느냐 만일에 가 있다고 해. . 多

보자 그럼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나오잖. .

아 루트 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루트 가 유리수라고 해 보자. 2 . ? 2 .

이렇게 해 놓고 모순을 도출하죠 그래서 무리수 아니냐 이게 죠. . reduction to absurdity .

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이런 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귀류법이지 오류로absurdity . .

귀착시키는 거예요 나가르주나는 이라는 개의 개념을 전부. , , , , , , , 8生 滅 常 斷 一 異 來 出

다 논파해요.

생이라고 해 보자 무엇인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런 모순이 생긴다 멸도 마찬. . .

가지로 말하자면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진상을 파악한 게 아니라 인.

간이 언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재화 또는 실체화했다는 것을 보여주죠.

연기 즉 공의 세계는 의 의 세계인 거죠, , , , , , , .不生 不滅 不常 不斷 不一 不異 不來 不出 八不

사람들은 이 세계에 뭔가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뭡니까 불생 이. ? ,

런 식으로 팔불의 세계인 것이다 그것은 불이의 세계 의 세계가 어떤 겁니까 앞에서. . . ?不二

나온 불이의 세계는 비유비무지 둘이 아닌 거죠. ? .

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분법 이항대립법을 논파하는 겁니다 불이의 세계 심지어는 공마, . .

저도 공인 말하자면 공은 진리이고 공이 아닌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도 마지.

막에 가서는 논파하는 그런 일체무소득의 세계이다.

그렇다고 해서 나가르주나가 개념적 인식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재밌죠. ?

들은 사람은 기억날 텐데 진리의 길과 현생의 길 두 편을 쓰지 논문을 근데 진리의 길에? .

서는 이 세계의 운동과 는 환상이라고 완전히 부정하죠.多

근데 그렇게 해 놓고는 또 한편에서는 변화와 를 분석하지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진. .多

짜 세계는 이건데 이 가짜 세계도 그것대로 또 모아서 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인제 나가르주.

나와 파르메니데스의 차이는 뭡니까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가 명확히?

양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관철학에서는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가 날카롭게 양분되는.

게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.

교시 대승불교의 발전2 :◆

나가르주나 이후의 사상가들▲

그래서 나가르주나가 개념적인 인식을 무조건 거부한 건 아니에요 를 가지고. self-identity

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그냥 거짓으로 치부한 건 아니에요.



말하자면 진제와 속제 이제설 을 주장하죠 그러나 진제와 속제가 파르메니데스와, ( ) .二諦說

같은 그런 이원론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죠 왜 그래요 색즉시공이지만 또한 뭡니까 공즉. ? ?

시색이기 때문에 색즉시공에서 공으로 아예 가는 게 아니에요 공은 유가 아닌 거지. . .

나가르주나는 대승불교의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를 잇는 뛰어난 사상가들이 속

출했다 나가르주나는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거대한 학파를 이루었죠 예컨대 아리아데바. . .

같은 사람이 쓴 같은 것도 있고.百論

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중국에서의 삼현경 기억나요 위진 현학의 삼현경 노? ? 『

자 장자 주역 이 권의 책 삼현경으로 위진현학을 공부했다고 했잖아 그와 비슷3 , .』 『 』 『 』

하게 인도에서는 이 아리아데바의 백론하고 나가르주나의 중론 십이문론 이 세 개,『 』 『 』

를 기본 경전으로 하는 삼론종이 성립하죠‘ ’ .

그러니까 이것은 중론의 주석이지만 굉장히 비중이 큰 책이지 그 다음에 핑갈라는 중론의.

주석을 썼는데 이 책은 나중에 쿠마라지바에 의해 한역되어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.

쿠마라지바는 불경을 한역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마라습 세기 이후에는 유식철학이 풍. ! 4

미했으며 붓다팔리타라든가 바바비베카등이 이런 맥락에서 나가르주나를 해석합니다.

붓다팔리타학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로 파사 에 집, , ( )破邪

중했다 파사는 그릇된 견해를 파하는 것이고 은 올바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. .顯正

근데 사실 파사는 현정인거지 그래서 파사현정이라고 하죠 굳이 말한다면 붓다팔리타는. .

주로 파사에 집중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찬드라키르티 인데 이 사람은 역시 중론 해

설서를 쓴 사람이죠.

그 다음에 중관철학에 대한 입문서도 썼고 그 외에도 청변 도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.

이 아니라 인도사람이에요 인도이름이 불확실해서 청변이라고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.

람도 역시 중론 책을 썼고.

여기서 다르마팔라같은 사람의 유식철학을 비판하죠 그래서 중론철학과 유식철학이 대립하.

게 되죠 대립하면서 대승불교의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. .

청변은 파사보다는 현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광같은 사람은 소승불.

교 중관철학 유식철학 이 세가지의 각각의 의미를 긍정하는 논의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, , .

어쨌든 나가르주나는 대승철학 전체에 아주 긴 영향을 행사했죠.

대승불교의 발전▲



그 다음에 세기가 되면 굽타왕조가 성립하게 되죠 연도는 좀 다르지만 뭐하고 비슷하4~6 .

냐면 한이 무너지고 나서 위진 남북조가 왔죠 그 위진 남북조가 거의 년 가까이 가다? 500

가 나중에 수당에 의해 통일을 하잖아 특히 당이죠 그것하고 비슷해요, . ? .

마우리아 왕조가 천하통일을 했다가 다시 무너진 후에 거의 년 동안 혼란기가 오지 그500 .

러다가 세기 년인가 그 때 찬드라 굽타가 굽타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그게 한 년4 , 320 ? . 300

정도 나중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벌어지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어느 족 때문에 벌어지, ?

는 거예요 흉노족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중국이 흉노를 치니까 흉노는 서쪽으로 도망가고? .

그러면서 또 흉노가 게르만을 친 거지 그래서 게르만이 또 내려가고 이렇게 유라시아가. ,

연쇄반응이 벌어지죠 그 때 흉노가 이 굽타왕조를 망하게 만들죠 이게 세기에요. . 6 .

그래서 한 년 가까이 정도 굽타왕존데 이 때를 보통 인도 고전문화의 황금기라고 해요300 .

고전 산스크리트어가 정비되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완전히 꽃을 피우고 동시에 불교도 꽃을

피워요 중요한 것은 불교와 힌두교가 동시에 꽃을 피웠다는 거지 이 대목이 주목할 만한. .

것입니다.

보통 중세라는 시대는 맨 처음 얘기했죠 하나가 채택되면 다른 것은 눌린단 말이야 유교? .

가 채택이 되면 다른 것은 사문이 되고 기독교가 채택되면 다른 것은 이교도가 되는 건데

이때는 참 묘하게도 참 희한하게도 힌두교와 불교가 둘 다 함께 전성기야.

왜냐하면 굽타왕조가 그만큼 관용적으로 베풀었거든 힌두교를 국교로 하면서도 동시에 불.

교도 지원해요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대사원이 세워지고 엄청. .

난 교양이 꽃피죠.

그리고 그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힌두교와 불교가 같이 꽃피다 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?

주겠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힌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중관철학에 비해서 실재론적으로 가?

요 단 실재론적으로 약간 가는 거지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약간 그 쪽으로 가는 거지 아예. , ,

가는 건 아니에요.

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야 대승의 영향을 받아서 이 현실세계에 진짜 브라흐만은 물론 당연.

히 인정하지만 현실 세계를 공으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번시간에 했던 상카라지.

그래서 라마누자 같은 사람은 비난하지 힌두교의 가면을 쓴 불교도다 그렇게 서로서로 영. .

향을 끼친 거예요.

어쨌든 철저한 공사상인 중관사상에서 바라문의 영향을 받은 다소 실재론적 경향을 띠는 방

향으로 전개되었죠 바로 그 두 축이 유식철학과 여래장사상이에요. .

근데 보통 유식철학이란 말은 써도 여래장철학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여래장은 어.

떤 철학체계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운동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고는 잘 안 그러고 말을 하.

자면 사상이라고 하지.



유식철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뢰야식이지 요새 식으로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! trademark

지.

왜냐 만약에 이 세계라는 게 공이라면 존재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이란 것은 부정되. , being

는 거죠 생성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생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생.

성 아니겠어요?

생각해 보세요 생성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생성이 아니라 우리 의식에 나타난 생성일 거.

아니야.

그렇다면 그 공이라고 하는 것 그 연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작용의 결과라는 거지, .

이 사람 생각에 그래서 유식 의 작용만 존재하는 것이다. ( ), cit .唯識

유식철학▲

이 유식철학은 엄청 복잡해요 그 식의 작용을 복잡하게 분석을 하거든 어마어마하게 복잡. ,

하게 그래서 나가르주나의 중론이 아주 논리학적인 저서라면 이 유식철학은 심리학이에요. .

우리가 지금 생각는 그런 심리학과는 물론 판이한 심리학이지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.

지만 굳이 말하자면 심리학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는 학문이거든. .

그러니 보통 말하면 오식 육식 말라야식 아뢰야식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, , .

가장 중요한 게 아뢰야식이죠 이 아뢰야식이 말하자면 상당히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실.

재성을 띠게 되요 리얼리티를. .

묘한 건데 리얼리티는 리얼리티인데 정적인 실체로서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, ,

완전히 실재적인 것이니 힌두교지 불교가 아니라 아뢰야식도 생성하는 거예요, .

성격이 묘한데 아뢰야식도 당연히 생성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분히 실재성을 띠어요 불교.

철학이 왜 극단적인 생기론으로 갔는가 하면 또 실재론적인 것도 나타나요 묘하죠 완전히. ?

생기론으로 가지 않고 또 때가 되면 실재론적인 경향이 고개를 들거든요.

그러면 왜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장 중요한 게? 윤회의 주체 문제‘ ’ 예요 무엇이 윤.

회 하냐는 거지 윤회의 주체가 뭐냐는 거지 제자들이 그것을 물었을 적에 붓다가 그 문제. .

에 대답을 안 하거든요.

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유식철학은 이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에요 그래서 유식철학은.

아뢰야식을 설정해서 윤회의 주체문제를 해결한 다소 실재론적 경향을 띤 대승불교의 만화

이다 일체의 작용을 마음 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( ) . , .滿花 識



그래서 유식철학이 아주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가 해심밀경 인데 여기에서는 一切諸法皆『 』

일체제법개무자성 모든 일체의 제법은 모두 자성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어떤 중관( ) .無自性

철학을 계승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 이론이 전개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종자.識

식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의 종자식이에요 그것은 아뢰야식이라고 불리우고 이, .

식이 갖고 있는 종자의 반응에 의해서 심신의 세계가 전개된다.

우리가 객관세계로 본다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의 식들의 운동인 거고 그 결과로 보이는 거

죠 이것이 인제 아뢰야식 연기설이죠 실체론적인 연기설이 아니라 아뢰야식 연기설입니다. . .

그 연기의 뿌리가 되는 아뢰야식 그 자체는 뭡니까 상당한 정도의 실재성이 부여 돼요 그? .

점이 특이한 점이죠.

그런데 이 유식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문젠데 생각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게 된,

게 아니고 요가수행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개념적 발명이 아니라 체험적 발견인 거지. .

수행을 안 해본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행 한 사람이 발견을 하는 거죠 심리적.

발견이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의 객관적 발견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마음의 발견

이지만 어찌 되었든 요가 수행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.

그래서 유식철학을 또 유가행철학 요가를 행하는 철학 이라고 부르죠 유명한 사람으로- - .

예컨대 미륵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산가가 한문으로 보통 무착이라고 그러죠 바스반‘ ’ ‘ ’ ‘ ’ ?

두 세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얘기를 진행시켰죠= . .

아주 그 세 사람의 시대가 대승불교 전성기지 세친 이후에도 물론 불교가 진행이 돼요 불. .

교가 인도에서 거의 물러난 게 세기 정도니까 거의 몇 백 년 백년 가는데 그 때는13 , 6,700

이미 전성기는 지난 때지 미륵존자 마이트레야 아산가 바스반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. , , ,

때가 최전성기지 불교의 물론 종교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전개가 되지만 철학적 이론으로, .

서는 그 때가 전성기죠 최고조죠. .

특히 바스반두 같은 사람은 거장이죠 젊었을 적에는 소승불교를 했고 그래서 구사론 이. . >〈

라는 명작을 남기지 그리고 또 나중에 대승불교에 전향해서도 또 아주 대가죠 둘 다 말하. .

자면 걸작을 남긴 사람이죠 유식철학이 상당히 이론적이고 복잡한 사유체계라면 여래장사.

상은 철학이론의 성격보다는 종교운동의 성격이죠.

일체 중생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.

여래장이란 여래의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래의 란 뜻으로 일체. ‘tathagata-garbha’胎 胎

중생이 이 여래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.

여래장경 부증불감경 등이 여래장 사상을 전개하고 있죠 후에는 이 여래장을 키워.『 』 『 』

서 누구나 성불을 한다는 식의 어떤 의미에서는 대승불교의 양대 이론이 중관철학과 유식,

철학이라면 대승불교의 정신을 종교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 것은 여래장사상인 거



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.

그러니까 나중에 재밌는 것은 대승기신론 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-大乘起信論『 』

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책읽기 부담스러우면 이 책만 읽으면 될 정도로 아주 기본.

적인 책인데 이 책은 나중에.

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여래장이 그게 뭐냐 그게 아뢰야식이라는 거지 이렇게 함으? .

로써 여래장이라고 하는 종교적 개념하고 아뢰야식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통합해요 그게 대.

승기신론이죠.

중국에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대승기신론의 소 를 쓴 사람 그 책이 많이 읽혀요 원래( ) , .疏

대승기신론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그 선사가 한자문명권 방식으로 이렇게 쓴 대승기신론소『

그게 인제 아주 동양에 많이 읽히는 책이지 그 다음에 원효도 그 책을 썼죠 아주 유명. .』

한 책이지.


